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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7. 21.(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내수면 양식장 살펴  
- 박성훈 해수부 차관, 충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호우피해 현장 점검 - 

- 조속한 양식업 경영재개를 위해 신속한 복구지원 당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1일(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내수면 양식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평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는 일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양식수산물이 유실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7월 21일까지 수산분야 피해 신고는 양식장 29개소, 어선·어구 및 시설은 

2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점검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며 어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는 “피해조사와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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